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흙·녹 제거하니 금빛 미남보살 자태가… 
국립문화재硏,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 보존처리 완료

신성민 기자 motp79@hyunbul.com

지난 2015년 10월 양양 선림원지 발굴

장에서 통일신라 추정 금동보살입상이 

출토됐다. 대좌를 포함해 50cm에 달하

는 대형 금동보살입상은 그 형태가 온전

하고 출토지가 확인되는 불상 중 가장 컸

다. 화려하게 조각한 대좌와 광배도 그대

로 남아있어 출토 당시부터 학계의 주목

을 받았다. 

하지만, 오랜 시간 땅에 묻혀 있던 만

큼 금동보살입상 표면에는 흙과 청동녹

이 뒤엉켜 붙어 있었고, 오른쪽 발목은 

부러져 대좌(臺座)와 분리돼 있었다. 광

배는 여러 조각으로 파손돼 긴급한 보존

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. 

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

존과학센터(센터장 정소영)는 발굴조사

를 수행한 (재)한빛문화재연구원으로부

터 금동보살입상을 긴급 인수해 보존처

리 작업에 들어갔다. 

그로부터 5년 후, 보존처리가 완료된 

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의 자

태가 공개됐다. 보살상 표면에 엉켜있던 

흙과 녹은 말끔히 제거돼 본래 금빛과 형

태가 세상에 드러났다. 녹에 가려져 있던 

수염과 눈의 먹선도 확인됐다. 

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

터는 “강원도 양양 선림원지에서 출토된 

통일신라 시대 금동보살입상의 보존처

리를 완료했다”고 2월 4일 발표하고 그 

모습을 일반에 공개했다. 

금동보살입상을 인수 받은 문화재보

존과학센터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

12월까지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를 실

시했다. 

금동보살입상의 정밀한 보존상태 파

악을 위해 X-선 투과 조사·내시경 조

사·재질 분석 등 과학적 조사를 실시

했으며,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녹 제

거, 강화처리, 접합 복원 등 보존처리를 

했다. 

조사결과, 금동보살입상은 구리합금

으로 형태를 만들고 표면을 도금한 금동 

재질이었고, 그 위에는 초록색의 청동녹

이 덮여 있었다. 

본래 색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현

미경으로 확대 관찰하며 녹을 한 겹 한 

겹 벗겨내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작

업을 해야 했다. 이 같은 지난한 작업을 

통해 금동보살입상은 본래의 모습을 

찾게 됐다. 

문화재보존과학센터 관계자는 “이 같

은 작업을 통해 도금층은 선명하게 드러

났고, 도금층 위에 섬세하게 그려진 먹

선도 찾을 수 있었다”면서 “먹으로 그

린 부분은 눈썹, 눈(눈매·눈동자), 수

염, 대좌의 투각된 안상 테두리 등 모두 

4곳에서 확인됐다. 특히, 현미경 확대 관

찰을 통해 청동녹 아래에 먹으로 그려진 

눈동자까지 찾아낼 수 있었다”고 설명

했다.

연구 조사를 통해 금동보살입상의 제

작 연대를 확인한 것도 큰 성과다. 출토 

당시 명문 조각은 발견되지 못했고, 내부

와 표면에서 종이조각과 금박 종이조각

만이 확인됐다.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

종이를 섬유 분석해 모두 닥나무 인피섬

유의 닥종이로 확인했고, 방사성탄소연

대 측정을 통해 7~9세기의 절대연대 자

료를 확보했다. 

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“804년(애장왕 

5년) 동종이 제작되는 등 선림원이 활발

히 경영되던 시기를 고려할 때, 금동보살

입상 역시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임을 재

확인할 수 있었다”고 밝혔다.

제작 기법도 확인됐다. X-선 투과조

사 결과, 금동보살입상은 하나의 개체로 

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, 양쪽 팔 뒤에서 

주조구멍(molding hole) 흔적이 확인됐

다. 이 주조구멍은 주물이 완성된 이후에 

금속판으로 구멍을 막고 도금한 것으로 

보인다.

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“현재 보존처

리가 완료된 금동보살입상의 부러진 오

른쪽 발목은 아쉽게도 대좌와 접합이 어

려운 상태”라면서 “올해 3D 스캔 데이

터와 3D 프린트 등 첨단기법을 이용한 

디지털 복원으로 금동보살입상을 대좌

에 연결시킬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 

불교학 국제학술지 IJBTC 30권 2호 발행

동국대 불교학술원서… ‘다라니와 진언’ 특집 

국내 첫 불교학 전문 국제학술지인 

<Internatio nal Journal of Buddhist 

Thought & Culture(이하 IJBTC)> 30

권 2호가 발간됐다. 

동국대 불교학술원(원장 자광)은 “국

제 영문 저널 IJBTC 30권 2호를 최근 발

행했다”고 2월 1일 밝혔다.

IJBTC(공동편집장 동국대 김종욱, 

브링엄영대 리차드 맥브라이드)는 인도, 

미국, 태국, 대만, 캐나다, 노르웨이, 덴

마크, 몽골 등 8개국의 해외 학자가 편집

위원으로 참가하는 국내 유일의 영문 발

행 불교학 전문학술지로 연2회(6월, 12

월) 발간된다. 

IJBTC Vol.30, No.2의 특집 주제는 

‘다라니와 진언의 의례, 예술 그리고 문

헌’으로 △Arhaṃ과 Arhraṃ 중 깨달

은 영혼을 위한 자이나 만트라는 무엇

인가(엘렌 고우, 미국 에모리대) △ 건

축 공간에 구현된 의례: 요(遼)의 불전

존승다라니와 응현목탑(김연미, 이화여

대) △캄보디아의 불전존승다라니: 의

례와 신화(올리비에 드 베농, 프랑스 국

립국동연구소) △ 불전존승다라니: 네

팔 사본에 기초한 산스크리트 문헌의 완

성(게르겔 히다스, 영국 대영박물관) △

증오의 연대 

끊기: 돈황 

다라니 문헌

들(임레 갈람

보, 영국 캠

브 리 지 대 ) 

총 5편의 특

집 논문이 수

록됐다. 이들 

논문은 그동

안 신앙과 문화재로서만 취급됐던 다라

니를 철학적이고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

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특집논문 외에도 일반 연구논문으로 

니콜라스 존스 미국 앨라배마주립대 교

수의 ‘빠알리 불교의 관대한 행위와 존

중에 대한 고찰’ 등의 논문들과 최신 연

구 성과를 검토한 2편의 서평도 함께 게

재됐다. 

한편, IJBTC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

의 등재학술지(KCI)로 선정되어 현재

까지 등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, 한

국불교의 국제화와 불교학의 학제적 연

구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

다. 2018년에는 톰슨로이터사의 새 데이

터베이스 ‘Emerging Sources Citation 

Index( ESCI)’와 미국신학도서관협회

의 아틀라 종교분야 데이터베이스(Atla 

DB)에도 색인 등재 선정된 바 있다.

신성민 기자

제4회 성운학술상 논문 공모

2월 28일까지… 염불신앙 관련 주제

한국불교의 염불신앙을 학술적으로 

연구하기 위해 제정된 제4회 성운학술

상 논문을 모집한다.

(사)한국불교학회(회장 고영섭)는 

오는 2월 28일까지 제4회 성운학술상을 

공모한다. 논문 마감은 오는 2월 28일까

지다. 

공모 논문 주제는 ‘경전 상에 나타난 

염불신앙에 대한 고찰’과 ‘염불신앙

을 통한 재가자와 출가자의 가피 사례 

연구’이다.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0만

원(1명), 우수상 300만원(1명), 장려상 

100만원(2명)의 연구비를 수여하며, 시

상식은 5월 14일에 열릴 예정인 한국불

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

이다.

성운학술상은 제22대 회장 성운 스님

의 지원에 따라 한국불교의 염불신앙

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장려하고 그 연

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제

정됐다.

한편, 한국불교학회는 춘계학술대회 

논문을 공모하고 있다. 논문 주제는 불

교 전반에 대해 응모 연구자가 자유롭

게 선정하면 된다. 응모자는 자유주제 

공모발표의 논문계획서는 2월 21일까

지 hanbulhak@daum.net으로 제출하

면 된다.  신성민 기자 

5년간 보존 처리 작업 진행

출토시 뒤엉킨 흙·녹 제거

눈, 수염 선명 먹선 드러나

금빛·본래 형태를 되살려

제작 연대 7~9세기 확인돼

②

③

④

① 출토 당시 양양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 모습.

② 보존처리를 마친 금동보살입상 전체 구성 모습. 본래의 

금빛과 형태가 완벽하게 복원 됐다. 

③ 보존처리 과정서 확인된 오른쪽 눈동자 먹선.

④ 녹과 흙을 제거하니 먹으로 그린 수염도 확인됐다.    

①

☎

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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